
한적, 북한에 비료 3만6000톤 운송

대한적십자사는 4월27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5월3일부터 9일까지 6-10항차에 걸쳐 비료 3만

6000톤을 수송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적십자회에 전달했다.

한적은 북측에 전달될 비료는 요소비료 1만5300톤, 복합비료 1만5700톤, 유안비료 5000톤 등 3만6000톤으로

1-5항차까지 합치면 북한 지원 비료 20만톤 가운데 9만톤의 수송계획이 북측에 통보됐다고 밝혔다.

한편, 3월25일부터 2일 동안 출항한 비료 수송선은 현재 남포항과 청진항에서 각각 비료를 하역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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